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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회적 돌봄을 위한 편지 - 보로니아 파크 연합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1 차, 2020 년 3 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들께, 

 

제가 수차례 교회 예배에서 불렀던 찬양을 한 곡 먼저 부르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Don’t be afraid, my love is stronger, 

my love is stronger than your fear. 

Don’t be afraid, my love is stronger, 

and I have promised, 

promised to be always near. 

(John L. Bell) 

 

지난 몇일 동안 고민하고 머뭇거린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제가 여러분께 이 목회적 

돌봄을 위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가 대유행인 이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든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일 동안 

교우들을 연락하고 만나면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3 월 18 일) NSW-ACT 주총회로 부터 강력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각 교회는 집회로 모이는 일을 삼가해 달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곧 저희 교회 역시 주일 예배와 교회 활동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기도와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야 할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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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 친구들과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영혼,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로니아 파크 연합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간절히 필요한 한 

인간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주님과의 더 

긴밀한 관게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바램이 사재기에 대한 뉴스와 

확진자 수의 증가, 그리고 저 스스로가 이로부터 피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도전받아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찾는 것이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동안 고전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주 작지만 강한 소망의 단서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살만하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가 

격리중이거나 홀로 근심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신실하였고, 서로를 언행으로 격려하며 주어진 교회의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듯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과 비록 미력하지만 

신실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저는 새롭고, 창의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지려면, 바라기는 이런 일에 열정과 기술이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 

자료를 개발하여 편지나, 이메일, 메시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므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소망합니다. 

 

목회적 돌봄은 우리의 사역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어렵고 

불분명한 시기에 서로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님들과 교회의회 회원들과 저는 전화통화, 편지나 카드, 메시지나 

이메일로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서 폐쇄될 양로원 

등에 홀로 지내시는 분이나 댁에서 배우자나 자녀 없이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더욱 

염려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서로서로 연락을 취해 주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눌 때나 근심 가운데 홀로 격리되어 있을 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 

섬기도록 해 주셨으니, 제가 온 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명한 요리사인 Adam Liaw 씨는 최근에 자신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께서는 어려운 시기가 올 때면, 물건을 사놓는 대신, 텃밭에 

야채를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의 할머니가 올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며 삶과 인간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따름에 있어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려 보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라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리스도와 또 

이웃과 함께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걱정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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